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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전통적으로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오래 전부터 정보시스템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정보기술의 사용 정도 

즉, 사용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거

나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acceptance)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분석 또는 사용의 지속

성(continuity)과 새로운 정보기술로의 전환

(switching) 등 정보기술 사용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었다. 이들 연구

의 대부분은 특정 정보시스템의 사용 의도나 

사용빈도 또는 만족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규명

하고 이를 사용자 자기보고 형태의 설문지를 

통해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사

용이 중단되는 현상, 즉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

던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non-use)

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나 

이론은 적어도 ‘사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사용은 정보기술을 처음 채택하는 수용 단

계, 채택된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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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그리고 사용하던 정보기술을 새로운 정보기

술로 바꾸는 전환 단계와 함께 정보기술 사용의 

순환주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정보기술 사

용의 총체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개

념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기제나 

이론이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데 비해 비사용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

태 또는 현상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사용의 부정적 측면과 

이에 따른 사용 중단이나 회피 현상이 급증하

면서 비사용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예; 유형욱, 손달호, 2017; 박경

자, 2015; 박경자, 유일, 2014). 많은 사람들은 

SNS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유용성을 인식하

거나 별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을 

인식하였다. 오히려 잦은 사용은 피로감이나 자

기혐오 또는 좌절감을 수반하기도 하고 급기야

는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정보기술 비사용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SNS 사용의 어두운 측면(dark 

side)과 사용 회피나 사용 중단 간의 관계에 대

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

우 사용 중단이나 회피 의도를 설명하는 선행 

변수 또는 매개변수들을 규명하여 비사용 행태

를 설명하려는 시도다. 전통적인 사용 이론에서 

자주 채용하는 접근방법과 유사하게 정보기술 

사용 중단의도 또는 회피의도를 설명하는 이론

적 변수를 찾아 연구모형을 만든 다음 이에 대

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결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중단 의

도나 회피 의도는 실제 중단이나 회피와는 별

개일 수 있다. 많은 경우 SNS에 대한 중단 의도

를 갖거나 회피 의도를 갖고 있다 하여도 지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더욱이 

중단의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단할 확률이 높다는 보장 역시 없다. 

둘째, 사용 중단은 일종의 상태(state of 

being)로 동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SNS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서 사용 중단을 이루

어졌다 해도 사용을 재개할 수도 있다. 다시 말

해 현재 비사용의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일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중단은 계량적 접

근이 가능한 구간척도(interval scale)에 의해 측

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정의하는 

명목척도(nominal scale)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

다(이웅규, 박진훈,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사용 단계에 

있는 정보기술의 비사용을 결정하는 기제와 비

사용 상태의 동태적 변환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에 의해 연구모형 수립이

나 이론을 수립하는 대신 근거이론방법론

(grounded theory methodology, GTM)에 의해 

비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한다. 

GTM은 자료 자체에 근거를 둔 이론을 구성하

기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필

요한 연구방법 지침이다(Charmaz, 2006).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과정이다. 연

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하나의 개

념을 만들고 새로운 수집된 자료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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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들어진 개념과 계속적으로 비교하여 새

로운 개념을 만들거나 개념 간의 새로운 관계

를 수립하는 작업을 반복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이 때 GTM에 의해 만들어진 최

종산출물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라 부

른다(이영철, 2014). 

본 연구에서 GTM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비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

이나 모형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비사용이 가

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비사용은 계

량적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과 달리 일종

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보기술 사용자 

행태를 설명할 때 많이 채택된 계량적 분석 방

법을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비사용의 결정요인

과 상태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GTM과 같은 질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

과 목적을 밝히고 2절에서 비사용의 기존 연구

들을 검토하여 그 한계점을 논의한다. 3절에서

는 GTM의 기본적 개념과 GTM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론 및 연구절차에 대

해 밝힌다. 4절에서는 GTM에 기반한 연구방법

론에 따라 수행된 연구결과 밝혀진 비사용 관

련 코드들을 제시하고 이 코드들에 의해 비사

용의 상태 변환을 설명할 수 있는 비사용의 동

태적 변환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

서는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들을 중심으로 이

론적 기여도를 정리하고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토론한다.

Ⅱ. 기존 문헌연구

정보기술 비사용 또는 중단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최근 들어서이지만 유사한 맥락을 갖는 

연구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다(이

웅규, 박진훈, 2016).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조

직에 도입할 때 수반되는 변화에 대해 사용자

가 반대하는 현상인 저항(resistance)은 꽤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 이론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서 주로 조직 내 새로운 시스템 구현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위협이나 상실감의 주요 연구 주

제다(박상철, 채성욱, 2014; Markus, 1983; Kim 

and Kankanhali, 2009). 하지만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연구에서 저항은 사용의 강제성이 전제

되는 조직 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뿐 아

니라 조직 구성원의 변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사용 중단

과는 구분된다(이웅규, 박진훈, 2016). 

기존 사용자 이론의 연장선에서 정보기술 사

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도 중요한 연구 흐름이다 (예: 

Bhattacherjee and Park 2014 ; Cenfetelli and 

Schwarz, 2011 ; Lee et al., 2005; Ozdemir and 

TrottPolite, 2009; Polite and Karahanna, 2012; 

Venkatesh and Brown, 2001). 이들 연구는 계

획된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s)이

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같이 전통적인 정보기술 수용이론의 범주에서 

비수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에서

는 정보기술 사용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될 뿐 아니라 낮은 사용

의도는 사용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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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날 SNS와 같은 정보기술의 사용

여부는 더 이상 심사숙고의 대상이 아닐 만큼 

생활도구로 간주되어 있다. 더욱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의

사결정은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웅규, 박진훈, 2016). 또 낮은 사용 의

도는 사용 중단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사용 

의도 정도는 계량적인 구간 척도에 의해 측정

되지만 비사용 상태는 명목척도에 의해 규정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계량적 해석을 위해

서는 편리한 접근법일 수 있지만 상태에 대한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웅규, 박진훈, 

2016). 

한편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SNS 중단의

도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향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종속

변수를 ‘사용’에 관련된 척도가 아니라 

‘사용중단의도’나 ‘사용회피의도’와 같은 비

사용에 관한 변수를 취하고 있다. 비사용을 설

명하는 요인은 사용을 설명하는 동일한 변수의 

반대값이 아니라 별개의 변수로 존재함을 전제

로 두고 있다(Cenfetelli, 2004). 또한 다양한 이

론적 배경을 가지고 비사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유형욱과 손달호(2017)은 합리적 선택이

론과 사회적 비교이론을 기반으로 사용중단의

도를 설명하였고, 박경자(2015)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중심으로 사용회피를 설명하였다. 한편 

박경자와 유일(2014)은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심적회계이론과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 SNS 사

용 중단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이론에 의해 비

사용을 설명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론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정보기술 사용의 부

정적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유사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상

태이기 때문에 정도를 측정하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 자체를 정도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큰 의

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이웅규, 박진훈, 2016). 

더욱이 현재 사용 중인 SNS를 사용하고 싶

지 않은 의도가 높다는 것이 그 SNS 사용 중단

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SNS 사용이 

습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SNS

에 대해 부정적 태도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

도 반드시 사용 중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는 매우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사용이 의식적인 

평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초

월한 습관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Bhattacherjee, 2001; Limayem et.al., 2007; 

Oritz de Gunea and Markus, 2009).

Ⅲ. 연구방법론 

3.1 근거이론방법론 (GTM)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비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비사용 행태를 설명

하려는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자기보고형

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전

통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데 기인한다. 인과

관계의 통계적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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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방식으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이다. 더불어서 어떤 행동을 설명하려는 기

존 이론들을 통해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

하려는데서 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접근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

설설정’과 ‘가설검증’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론

을 채택하는 것이다. 

GTM은 실증적인 관찰이나 자료에 근거를 

두어 귀납적인 이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질적연구방법론으로서 Glaser와 Strauss 

(1967)가 처음 제안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Urquhart et al., 

2009; Wiesche et al., 2017). 특히 정보기술 연

구의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변화나 

사회기술적(sociotecnnical) 행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자주 채택되어 왔다 (예; 이웅규, 박진훈, 

2016; 박상철, 이웅규, 2017; Birk et al., 2013; 

Urquhart et al., 2009; Wiesche et al., 2017). 

GTM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연구

대상자와의 인터뷰나 관찰 또는 그밖에 여러 방

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코딩(coding)하여 이

를 근거로 이론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GTM의 

코딩은 크게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

(axis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 있

다. 개방코딩은 관찰이나 자료검토를 통해 현상

을 설명하거나 또는 현상과 관련있는 개념에 관

련된 코드(code)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반면 선

택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코드들을 범

주화(classification)하여 각 코드들에 형성된 주

제를 찾는 작업이다 (Glaser, 1978). 반면 개방

코딩과 선택코딩의 중간과정으로 축코딩 과정

을 두기도 하는데 축 코딩은 선택코딩을 하기 

전에 코드들의 범주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과정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비사용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코드를 발견하고 관련 있는 코드끼리 

묶어 주는 작업이 축코딩이라면 각 코드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선택코딩이다. 

GTM이 다른 방법론과 구분되는 요소 가운

데 하나는 자료수집을 이론적 표본수집

(theoretical sampling)와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를 통해 이론화한다는 점이다. 이

론적 표본 수집은 특정한 자료 수집 대상을 미

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통해 개념이 

들어날 때마다 새롭게 수집대상을 정한다. 

GTM에 따라 근거이론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수집된 자료를 개념적인 범주로 코드화하고 다

시 개념적 범주는 새로운 자료들에 의해 각 범

주들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이론적인 구성개념

(construct)으로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범주화한

다. 이 때 새로운 기존 자료와 범주, 개념, 구성

개념들의 지속적 비교가 필요하다. 새로운 자료

는 기존 범주들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새로운 개념 또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이론적 표본수집을 통해 얻어진다 

(Urquhart, 2001 ; Abraham et al., 2013). 

3.2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 선택코딩, 축코딩 

등 GTM의 기본적인 코딩 과정을 받아들이고 

GTM의 기본적인 연구과정인 이론적 표본수집

과 지속적 비교를 핵심적인 연구과정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고 아울러 최종적인 코딩결과를 기

반으로 비사용의 동태적상태변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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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

나 사용경험이 있으나 사용을 중단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인터뷰 과정에

서 코드를 찾는 규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단계 과정을 통해 연구

를 수행하였다. 

첫번째 단계로 설문조사에 의해 비사용자를 

추출하였다. 페이스북 사용의도에 관련된 문항

을 만들어 7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여 최근 열흘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10명 추출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비사용에 관련된 다

양한 코드를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정된 비사용

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하였다. 코드 추출 

결과 비사용의 상태는 비사용자 뿐 아니라 비

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사용자의 상태와

도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두번째 단계에서 얻은 결

론에 따라 첫번째 단계의 설문조사에서 사용의

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용자 8명을 추출하여 

이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용의도가 낮은 이유

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

단계에서 얻은 코드를 고려하여 기존 코드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세번째 코딩 결과 실제 사

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였음에도 SNS

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

라 부정적 태도와는 별도로 사용 그 자체를 설

명할 수 있는 코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을 하였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세번째 단계에서 얻은 판

단에 의해 사용의도가 낮지 않은 5명의 일반 사

용자를 임의로 골라 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들은 이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비사용에 

관련된 전체 코드와 코드 간의 관계를 정리하

였다.

 각 단계별 인터뷰는 현재 사용 여부와 사용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만 했고 나머지는 인

터뷰 대상자들이 페이스북 사용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별 다른 

통제 없이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간은 가

급적이면 30분이 넘어 갈 경우 인터뷰 대상자

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30분으로 

제한하였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3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

을 가지고 있었기 인터뷰 시간의 제한이 연구의 

타당성을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감정적으로 동요되

거나 흥분되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알기 쉬운 언

어로 말하였다.

모든 인터뷰 결과는 인터뷰 대상자의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녹음하였고 녹음 결과는 핵심적

인 내용과 녹음 당시의 상황 등을 기술하여 인

터뷰 대상자별로 관리하였다. 또 개별적인 인터

뷰가 끝나면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개방 코딩 

단계 대상 방법 대상자 수

1단계(예비단계) 페이스북 사용자 설문지 70
2단계 추출된 비사용자 인터뷰 10
3단계 사용의도 낮은 사용자 인터뷰 8
4단계 일반사용자 인터뷰 5

<표 1> 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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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필요한 코드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축 코딩과 선택적 코딩을 통해 범주를 설정하

고 코드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패널들은 예비단계의 설문지 

참여자를 제외하고 총 23명이고 모두 현재 대

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이 가운데 여자는 13

명이고 남자는 10명이다. 모두들 페이스북 사용 

경험이 5년 이상 되고 사용의도가 낮은 사용자

의 경우도 하루 30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일반

사용자의 경우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사용하고 

있다.

Ⅳ. 연구 결과

4.1 코딩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뷰 결과 18

개의 코드를 추출하여 이를 여섯 가지로 분류

였다. 각 코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사용에 대한 긍정적 경험

페이스북 사용에 관한 코드 가운데 가장 결

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코드는 ‘현재의 트랜드

에 뒤쳐지지 않기’다. 주로 수용 단계에서 읽혀

질 수 있는 코드로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

을 경우 현재 트랜드에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페이스북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사용하게 된 것도 순전히 사회적 트랜드 때문

이라는 보는 것이 많은 인터뷰대상자들의 공통

점이다.

“군대에서 처음 대했는데 다들 사회에서 페이

스북을 쓰지 않으면 현재의 트랜드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 같에서 사용했습니다.” (인터뷰대상

분류 코드

사용에 대한 긍정적 경험

현재 트랜드에 뒤쳐지지 않기 

자동적 네트워크 확장 기능에 만족

멀리 있는 친구들과 교류

다양한 정보 획득

개인적인 낙서장으로 활용

습관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음

주위의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경험
원치 않은 정보 접하기

음란물 접하기

상업성 짙은 게시물 접하기

관심없는 게시물 접하기

개인 정보노출의 두려움

사용에 대한 자기혐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사용하기

의미없는 스크롤링 하기

사소한 게시물 평가에 집착하기

대체물에 대한 지각
자동적 네트워크 확장기능이 없는 SNS 발견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발견

착각된 비사용
소극적 사용

다른 계정을 이용한 사용

일시적 비사용 사용하지 않은 의도가 있음에도 지속적 중단 실패

<표 2> 비사용 관련 코드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1호, 2018년 3월

- 8 -

자 S13)

실제 페이스북을 3일 정도 로그아웃 상태로 

놔둔 채 생활해 본 사용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

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페이스북을 너무 심하게 쓰는 것 같아서 3일 

정도 로그아웃 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대화에 끼

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 한 유명 TV 

프로를 못 본 것 같았어요”(인터뷰대상자 S10)

두번째로 사용과 관련된 코드는 페이스북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자동적 

네트워크 확장 기능’이다. 이 기능은 페이스북

의 타임라인에는 자신이 직접 맺은 ‘친구’ 뿐 

아니라 ‘친구’의 ‘친구’가 올려놓은 각종 컨텐

트가 자동적으로 올라온다. 이 기능은 수용 단

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로서 처음 

페이스북을 대하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많은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이 모바일 환경 하에서 기존의 온라인 

세계에서의 독보적이었던 사회연결망서비스인 

싸이월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다.

“처음 페이스북을 대했을 때 싸이월드에서와 

같이 여러 페이지를 일일히 찾아 가지 않아도 

친구들의 관련 정보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

이 너무 신기했어요” (인터뷰대상자 S8)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페이

스북의 기능을 이용하여 ‘멀리 있는 친구들과 

교류’를 하거나 ‘다양한 정보 얻기’를 페이스북 

사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의 근황을 매일 매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인터뷰대상자 

S10)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매일 매일 내게 힘이 되

는 격언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소소하지만 재미

있었어요.”(인터뷰대상자 S1)

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을 일종의 

‘낙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인가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내용을 공

개하지 않은 채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페이스북의 강력한 네트워크 확

장 기능을 스스로 통제하여 자기만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선배 언니에게 배운 것인데 고민되는 일이 있

을 때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있으면 비

공개 상태에서 내 심정을 적어 나가면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인터뷰

대상자 S10)

4.1.2 습관

페이스북 사용에 포함된 가장 의미 있는 코

드는 ‘습관’이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나

도 모르게 사용’하고 스스로를 자주 발견하였

다고 대답하고 있다. 수업시간이 끝나거나 버스

를 타거나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아니면 심

심하여 할 일이 없을 때 심지어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자신도 모르게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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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버스 안에 타면 무조건 페이스북을 

봅니다.”(인터뷰대상자 S8)

“심심할 때 시간 때우기는 페이스북이 제일 좋

습니다.”(인터뷰대상자 S1)

“잠 자기 전에는 그냥 페이스북을 봐요. 페이스

북을 보지 않으면 잠도 잘 오지 않는 것 같아

요.”(인터뷰대상자 S6)

“나 말고도 많은 애들이 수업이 끝나거나 심심

하 때 페이스북을 쳐다 보는 것을 보는데 대부

분 물어보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다고 

하더라고요”(인터뷰대상자 S6)

“습관적으로 페이스북 하는 애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인터뷰대상자 S13)

4.1.3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경험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겪는 부정적 경험의 

첫번째 코드는 ‘원치 않은 정보 접하기’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음란성 짙은 게시물 접하기’

다. 특히 여성 사용자들은 음란물을 본의 아니

게 접할 경우 겪는 충격이나 불쾌감 때문에 사

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두번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

상한 그림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그만두

고 싶어요.”(인터뷰대상자 S1)

여성 사용자 뿐 아니라 남성 사용자 역시 타

임라인에 본의 아니게 올라온 음란물에 대해가 

여성 사용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느낀 

경우가 있다. 

“여자 애들 같이 불쾌한 것은 아니지만 잠 자려

고 할 때 갑자기 그런 게시물이 올라오면 왜 하

필이면 이럴 때 이런 게 올라 올까하는 약간은 

불쾌한 생각마저 듭니다”(인터뷰대상자 S5)

‘상업성 짙은 게시물 접하기’ 역시 많은 사용

자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특

히 상업적으로 이용당한다고 느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은 여성들이 음란물에서 느꼈던 불쾌감 

못지 않았다. 

“페이스북 상에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아는 

애에게 돈을 주고 계정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

요. 그런 애들의 경우 노골적으로 상업적인 선

전을 댓글로 다는데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 때

문에 불쾌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인터뷰대상

자 S5)

“어떤 게시물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대부분 상

업적인 선전으로 도배를 한 것 같은데 별로 즐

겁지는 않습니다.”(인터뷰대상자 S6)

‘관심이 없는 게시물 접하기’ 역시 사용자들

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정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슈가 정치

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곤하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

면 정치적인 내용으로 변질해서 논쟁하는 것을 

볼 때 짜증이 납니다”(인터뷰대상자 S13)

“나의 관심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게시물을 주

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지겨울 때가 많습니

다.”(인터뷰대상자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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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경험의 두번째 코드는 ‘개인정보 노출의 

두려움’이다. 사용자가 스스로 올린 자신의 신

상이나 정보 등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제가 아는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애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사용해서 불

쾌했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인터뷰대상자 

S10)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

는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프라이버

시 침해를 당하는 느낌입니다.”(인터뷰대상자 

S6)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실제 자신의 프라이버

시가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단순

한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짐작이나 소문 때

문에 노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스스로가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의 정보도 쉽게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

인하고 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면 제 정보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쉽

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인터뷰대상자 S6)

심지어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를 신분의 노출 

없이 염탐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경우도 있

다.

“남의 정보를 모르게 염탐하는 것은 재미있지

만 내가 염탐을 당하는 것은 불쾌합니다.”(인터

뷰대상자 S6)

“제 전 남자 친구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누구인

지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통해 몰래 본 

적이 있어요.”(인터뷰대상자 S2)

4.1.4 사용에 대한 자기혐오감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비사용으로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습관적 사용

에 대한 자기 혐오감이다. 습관적 사용은 페이

스북 사용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면서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강

력한 요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습

관적 사용으로 인한 자기혐오를 적지 않게 경

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기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사용하기’다. 페이스북의 

유용성 가운데 하나는 심심할 때 또는 할 일이 

없을 때 사용하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

들은 바쁜 일이 있을 때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

용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시험 공부나 과제

를 해야할 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지만 시험 때 도서관에서 보

면 반 이상은 공부 대신 페이스북을 보고 있어

요.”(인터뷰대상자 S5)

“시험 때는 벽을 보고 얘기해도 재미있다고 하

지만 유난히 재미없던 페이스북도 시험 때는 재

미있게 느껴져요.”(인터뷰대상자 S10)

바쁜 일이 있음에도 페이스북을 사용한 다음 

많은 학생들은 시간낭비를 했다는 자책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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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경험하고 있다. 

“시험 때나 과제 준비할 때 괜히 페이스북을 보

고 나면 후회가 밀려 올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

해서도 심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대상

자 S1)

이와 같은 자기 혐오감을 피하기 위해 스스

로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 

사용의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습관적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

렇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자기통제에 대한 한

계를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 때는 일부로 페이스북을 비활성화합니

다.”(인터뷰대상자 S4)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 그만 둔 이유는 순전히 

습관적 사용을 하는 내가 혐오스러웠기 때문이

에요” (인터뷰대상자 S5)

또 하나의 자기혐오는 ‘의미없이 스크롤링’

하는 스스로를 자각했을 때다. 바쁜 상황은 아

니지만 하여도 아무런 흥미나 자극을 주지 않

는 컨텐트들을 의미없이 스크롤링 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했을 때 역시 자기혐오감을 느끼

고 있다. 

“아무 재미도 없고 자극도 없는데 그냥 페이스

북을 스크롤링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나 스

스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인터뷰대상

자 S1)

페이스북에서의 ‘사소한 평가에 대한 집착’

하는 것 역시 습관적 사용 만큼 자기혐오를 느

끼게 한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나 ‘댓글’의 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집착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역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 

“괜히 별거 아닌데 내가 올린 게시물과 친구의 

게시물에 올린 좋아요 수나 댓글 수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인터뷰

대상자 S10)

4.1.5 대체물에 대한 지각

많은 사람들은 처음 사용할 때와 달리 많은 

페이스북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등장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페이

스북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

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물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동적 네트워크 확

장기능이 없는 SNS 발견’이다. 즉, 자기가 원하

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

한 특성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 대신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데 페

이스북은 내가 보고 싶은 사진만 보고 내가 보

여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 사진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대상자 S2)

페이스북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신

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

스’가 많다는 생각을 가진 사용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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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라면 

내가 아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다 올라 와 있

어요” (인터뷰대상자 S2)

“요즘 뉴스 사이트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필요

한 정보를 꼭 페이스북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

다”(인터뷰대상자 S5)

4.1.6 착각된 비사용

비사용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비사용의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

는 현상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소극적 사용’을 

비사용 상태 또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착각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기만 하고 게시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요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눈

팅만 하고 있어요” (인터뷰대상자 S14)

“내가 페이스북으로 하는 일은 그냥 다른 애들 

근황을 보기만 하는 겁니다. 거의 사용하고 있

지 않아요”(인터뷰대상자 S2)

하지만 이들은 거의 매일 자신의 타임라인을 

한 번 이상 확인할 뿐 아니라 심심하거나 특별

히 할 일이 없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타임

라인을 확인하는 등 습관적 사용과 별 다르지 

않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들

의 말과 달리 단순히 게시물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

나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소극적 사용보다 좀 더 흥미로운 현상은 ‘다

른 계정을 이용한 사용’이다. 자신의 계정을 없

앴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사용하는 경우다. 주로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친구에 대한 동정을 훔쳐보

는 일종의 ‘염탐’을 즐기기 위해서다. 

“계정을 없앴지만 아직도 친구 계정을 통해 전 

남자친구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 근황을 살피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걔들은 내가 자기네들을 

살피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인터뷰대상자 

S2)

4.1.7 비사용과 일시적 비사용

실제로 비사용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동안 페이스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태

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인 것은 습관적 사용에 대한 자기혐오감과 이

에 따른 시간 낭비다. 

“정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

러웠습니다.” (인터뷰대상자 S5)

“아무 재미도 없고 별로 얻을 것도 없는 페이스

북을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대상자 S1)

부정적 태도와는 별도로 ‘예기치 못한 사건’

으로 인해 비사용의 상태로 들어 갈 수도 있다. 

“여자 친구가 내 전 여자 친구 근황을 내 계정

을 통해 확인한 다음 그냥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두 사람 모두 계정을 없앴어요” (인터뷰대상자 

S12)

하지만 이 경우도 비사용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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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동안 페이스북을 습관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인터뷰

대상자 S12)

비사용이 일시적인 현상 즉, ‘일시적 비사용’

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는다 해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실패할 수가 있다. 

“계정을 없애도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회복되

는데 이 기간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구 다

시 계정을 회복했어요.”(인터뷰대상자 S2)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년 넘게 비사용 상태

에 있다가도 사용의 상태로 넘어 가는 경우도 

있다. 

“1년 반 동안 페이스북을 끊었다가 최신 트랜

드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회복했습니다.”(인

터뷰대상자 S5)

4.2 비사용의 동태적 상태변환

본 연구에서는 코딩 결과를 토대로 비사용의 

동태적 상태변환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페이스북의 사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제는 기존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습관과 페

이스북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의해 작동된다. 사

용해 본 정보기술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 것은 

Bhattacherjee(2001)의 기대-성과 이론에서와 

<그림 1> 비사용의 동태적 상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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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용에 대한 만족과 만족에서 얻어진 성

과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만족스

러운 반복 사용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습

관은 긍정적 태도의 형성과는 상관없이 자동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한다(Lee, 

2011; Limayem et al., 2007; Oritz de Guinea 

and Markus, 2009). 따라서 습관이나 긍정적 태

도 모두 ‘긍정적 경험’에 기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사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경

험’과는 별도로 ‘부정적 경험’도 하게 된다. ‘부

정적 경험’이 반드시 사용의 빈도를 낮추거나 

직접 비사용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기에는 페이스북이 제공하

는 ‘긍정적 경험’이 ‘부정적 경험’보다 우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습관’에 의해 형성된 자동

사용은 의식을 초월하여 작동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의식적으로는 별로 사용하고 싶은 마

음이 없다 해도 ‘습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단

서가 제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사용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경험’은 비록 비사용으로 발

전하지는 못해도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부정

적 태도’를 형성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긍정적 태도’와는 별개로 ‘습관’에 의한 자동 

사용의 경우 ‘자기혐오’를 경험하게 되고 설사 

부정적인 경험을 겪지 않았다 하여도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대체물에 대한 지각’ 역시 비사용의 상

태로 발전시키지는 못하지만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부정적 경험’이 비사용의 상태로 가지는 못

한다 해도 소극적 사용이나 다른 사람의 계정

을 이용한 사용 등 ‘착각된 비사용’의 상태로는 

갈 수 있다. 물론 ‘부정적 태도’ 역시 착각된 비

사용의 상태로 들어 갈 수 있다. ‘부정적 경험’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습관에 의해 자동사용 

때문에 ‘착각된 비사용’의 경우 ‘비사용’의 상

태로 쉽게 전환되지는 않는다. 다만 ‘착각된 비

사용’역시 습관과 같은 자동사용 기제에 의해 

사용의 상태로 변환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태도’가 발전하거나 어떤 외부

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 ‘일시적 비사용’ 상태를 

거쳐 비사용의 상태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도 

습관적 사용은 비사용의 상태로의 전환를 방해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의 상태로 돌아

가게 하지만 비사용의 상태에 들어 갔을 경우 

사용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다.

4.3 연구타당성 검토

계량적 접근 방식과 달리 GTM과 같은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reliability)이나 타당성

(validity)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일

은 별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Golafshani, 2003). 

계량적 접근법에서는 연구의 반복가능성

(repeatability)과 복제가능성(replicability)의 확

보와 아울러 측정하고자 한 대상을 얼마나 정

확히 측정했는가에 관한 것이 주요 논점이다. 

반면 질적연구에서는 본질적으로 이런 계량적 

측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계

량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는데 방법론

적으로 공감대를 가질 만한 이렇다 할 접근방

식은 아직 제안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Golafshani, 2003; Thom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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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에 대한 타당성

을 검증하는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타당성(descriptive 

validity), 해석적 타당성(interpretive validity), 

이론적 타당성 (theoretical validity), 일반화가

능성(generalizability)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Thomson, 

2011). 

기술적 타당성이란 자료의 정확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자료에는 자료 제공자가 한 말이나 

행동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진술한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재정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비사용에 관

련지어 제공하려는 내용은 대부분 반영되었다

고 본다.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대상자들이 특별

한 감정적 동요나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경험

이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

진 자료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적 타당성은 연구대상자가 언급하는 이

벤트나 사물 또는 행위등을 얼마나 잘 기술하

였는가다. 대체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은 연구자

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

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용어나 상

황에 대해 연구자 자신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

을 만큼 보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될 만큼 해석상의 오류가 있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 타당성은 구체적인 기술이나 해석과

는 별도로 분명한 이론적 구성개념

(construction)을 제대로 강조하였는가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던 ‘습

관’, ‘부정적 경험’, ‘긍정적 경험’ 등과 더불어 

‘자기혐오’, ‘착각된 비사용’, ‘일시적 비사용’

과 같이 기존 이론과는 별도의 변수를 제안했

을 뿐 아니라 이것이 비사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비사용의 동태적변환’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비사용의 동태성

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화가능성은 연구로부터 얻어진 이론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사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물에는 페이스북 사용에 

국한된 용어나 개념은 배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사용의 

동태성을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SNS에도 적용

될 수 있다.

Ⅴ. 결 론

5.1 연구요약 및 발견사항

본 연구에서는 GTM에 의해 페이스북 비사

용자를 대상으로 비사용을 결정하는 기제와 상

태 변화에 관한 코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페

이스북 뿐 아니라 정보기술의 비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정보기술 사용은 사용의 빈도를 촉진

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용의 부정적 태도를 형

성하여 비사용의 상태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정

보기술의 습관적 사용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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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은 사용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은 이

미 기존 연구에서 입증되어 있다 (ex: Lee, 

2011; Limayem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

서 본 바와 같이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부정적 경험 이외

에도 습관적 사용에 의한 자기 혐오에 기인할 

수 있다. 습관의 형성에는 사용 빈도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형성될 경우 사용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것이 비사

용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둘째, 사용자는 현재 사용 중인 정보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

지고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 지속적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건 그렇지 

않건 간에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

용자는 없었다. 다만 지속적 사용을 원하는 경

우에는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려는 것이다. 

셋째, 습관에 의해 사용이 지배될 경우 지속

적 사용이 비사용의 상태로 바뀌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사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많은 사용자들은 비사용의 상태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일시적 비사용 또는 

착각된 비사용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비사용의 상태로의 변환이 어

려운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습관적 사

용에 의한 자동사용이 사용 기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특정 정보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

인은 비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변할 수 있

다. 페이스북의 경우 네트워크 확장 능력은 기

존 SNS에서 페이스북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요

인이었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만의 장점을 살려

주는 기능이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매우 심각한 부정적 경험을 제공

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심지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능이 없는 다른 SNS 사용을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비사용 행태의 

동태성을 규명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본질에 대

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비사

용의 상태는 착각된 경우나 일시적일 수 있음

을 밝힘으로서 정보기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이 사용과 무관한 고정적인 상태

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비사

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이

나 부정적 태도는 사용 자체를 통해 누적될 수 

있다. 사용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 태도는 더욱 

높아지는 사실은  기존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용 빈도와 사용 만족의 관계를 항상 긍

정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계량적 접근에 의해 정보기술 사용 이

론을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가설 및 연구모형 구축과 이에 

대해 자기보고형식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

계적 검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무엇보다도 비사용에 관한 연구의 경우 

상태에 대한 변환을 파악이 핵심이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요소를 구간척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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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도(degree)를 측정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

는 개념 구성의 한계를 GTM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GTM에 의한 정보기술 사용행태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이

론 구축의 중요성이 수없이 많은 관점에서 지적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을 구축하

려는 작업보다는 이론을 검증하는데 많은 관심

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Urquhart et al., 2009; 

Wiesche et al., 2017). 그런 면에서 GTM은 정

보시스템에 관려한 이론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방

법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다양한 사회과

학 분야에서 GTM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적용에 한계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Wiesche et al., 

2017). 비록 최근 일부에서 GTM에 기반한 연

구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GTM을 채택한 연

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정보시

스템 연구에 있어 GTM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의 질적 양적 다양

화가 결여되어 있다. 다양한 비사용자와의 인터

뷰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용에 대한 검

토가 부족했다. 둘째, 페이스북 이외의 다른 형

태의 SNS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기술의 

경우와의 비교 분석이 부족했다. 페이스북은 매

우 특정한 SNS로 정보기술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발견점은 다른 정보기술의 비사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플랫폼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는 온라인 비즈니

스상에서 SNS 만이 아닌 여러 정보기술 서비

스는 사용법이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져 있고 

사용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

에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과도한 사용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오

늘날과 같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환경 하에서 

많은 정보기술의 비사용 행태를 연구하는데 의

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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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ICT Non-Use: A Qualitative Study by Grounded Theory 

Methodolgy

Lee, Woong-Ky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non-use and the dynamic nature 

of non-use b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part of 

identifying the nature of non-use.  

Design/methodology/approach

We applied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o a total of 23 college students, including 

non-users who are not currently using them, users with low intention to use them, and users with 

high intention to use. We extracted the codes related to the use and proposed the non-use dynamics 

conversion process based on the coding results. 

Findings

First,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can also promote the frequency of use, but can also 

lead to the use of negative attitudes which would fall in the state of non-use. Second, the user 

may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current information technology. Third, 

if usage is dominated by habits, it is not so easy to change persistent use into an unused state. 

Fourth, factors that determine the use of specific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a factor in 

determining nonuse.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non - use as well 

as the nature of use, overcoming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 and confirming 

possibility of grounded theory method in information system research.

Keyword: Determinants of non-use, Dynamics of non-us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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